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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

나   운  영

    묻는 말에 뚱딴지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흔히 동문서답이라 한다.

   30년 전 만담가로도 유명하신 황재경 목사님이 연세대 채플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부

모가 자녀에게 우리말로 물으면 자녀는 영어로 대답하니 이게 동문서답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다.

   자녀가 부모의 물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나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우리말이 너무

도 서툴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영어로 대답해 버리는 것이 아닐는지?

   일본에서 한국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이 먼저 우리말로 설교한 다음 그것을 다시 일본말로 번역해서 설교하

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우리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니 생각만 해도 부끄럽

고 염려스럽다.

   한편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 고유의상을 즐겨 입고 떳떳하게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일종의 충격을 맛보게 된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일본 사람으로 보여 "당신 일본 사람이오?"라는 물음을 종종 받게 되니 한국 사람이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청소년이 모두 되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반드시 모국어로, 또한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들의 또 하나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문서답은 그저 웃고 넘길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착잡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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